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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근무 분야와 자격증 취득이 취업과 업무 활

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8.7%에 그치고 나머지는 관련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분야는 방송통신 제조업, 통신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업 순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보유한 자격증의 유형에 따라 자격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

의 근무 사업체별로 자격증의 가치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이 취업에 유리하고 업무 활용이 높다고 인식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ssess the influence of business field and qualification acquisition on job-getting and working business by 
conducting survey against the qualification holders of the national technology in the area of ICT industry. The result shows that 
respondents working in the ICT industry are 58.7% of samples. Their working business are shown as manufacturing area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 service, science/technology service, and media service. As for the value of 
qualification, the current working business area of respondents is more influential factor than the types of qualification. Workers of 
media service industry recognize the qualifications more useful in job-getting and job performance. 

Keywords : ICT industry labor, qualification of the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 management/operation system, 
job-getting, utilization of work    

 
Ⅰ. 서 론

국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

의 산업 인력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00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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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2005 year 2010 year 2005~2010 years
ICT Manufacture 496,576 474,948 -21,628

Telecommunication service 66,762 52,102 -14,660
Software & Information Service 161,083 248,104 87,021

Contents 109,407 115,335 5,928
ICT Rent & wholesale/Retail 98,196 116,387 18,191

ICT Industry 932,024 1,006,876 74,852
Proportion 4.1% 4.2% 7.7%

*Source : KISDI(2012)

표 1. IC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Table 1. Employment of ICT Industry Labor (Unit: person)

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부 영역 별 인력의 고용 추이

는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ICT 제조업이 절대 고용

규모 측면에서는 47만 명으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순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ICT 제조업과 통신 서

비스 분야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

비스 산업의 고용은 8만7천여 명 증가해 ICT 산업 고용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츠와 ICT 임대

및 도소매업 고용도 각각 6천 명,  1만 8천여 명 증가했다
[1]. 

ICT 제조업은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단말기, TV 등
을 위시하여 높은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산업 성숙에 따른 성장률 둔화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

털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나, ICT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를 견인해나가기 위해서는 ICT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3]. 국내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검정체계를 통해

미래 산업을 대비하고 관련 산업에서의 대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기술

자격증 제도가 마련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일 때 마련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증제

도가 그동안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유용

한 기제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기능사를 제외하고 공

무원 및 공공기관, 공사 등 취업 시 일부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임금 책정시 표준 공임단가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

는 최근의 ICT 환경에는 그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데 비해 현재의 자격증 제도는 제조업 취업

에 보다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격증 검증제

도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을 갖추거나 현장

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광범위한 정보통신 실무 및 현장

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3].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취업 후 업무 수행과는 어떤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ICT 산업의 고용 창

출에 현재의 국가기술자격 제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진단

해 봄으로써 향후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체계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기본현황

국가기술자격은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

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국가기술자격법」

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하고 553개 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운영되고 있다

[4]. 이외

에도 해당 자격을 규정한 개별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개별국가자격 132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주체는 18개 소관부처(청)별로 관장하나 제도 총괄관

리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노동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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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Professional 
Engineer

Master
Craftsman Engineer Industrial

Engineer
Certified

Technician
Broadcasting/Radio 31,638 23,262 98,919
Telecommunication 557 772 19,646 31,318 187,161

Information Technology 1,254 501,224 590,458 1,363,116
Electronics 188 1,120 6,932 14.299 489,863

Information Security 53 103
* Source : Statistics Korea, 2013

표 2. ICT 분야별 자격증 취득자 수
Table 2. Qualification Acquisitor of ICT Industry (Unit: person)

검정관리 업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인

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

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법령 개정이나 국가기술자격 정책

심의회를 운영하는 등의 제도 설계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

다면 18개의 주무 부처들은 자격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

이나 종목들의 신설과 통판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며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 7개의 검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기

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격으로 검정기준에

따라 5개의 등급, 즉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가 있다. 기능사는 자격제한이 없이 모두 응시가 가능하고

산업기사는 2·3년제 전문학위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면 응

시가 가능하다. 기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의 4년제 대학 관

련학과졸업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야 응시가 가능하며석사 급의 대우를받는다. 기능장은 기

능대학 기능자 과정 이수자이거나 해당분야의 기능 경력이

9년 이상일 경우 응시가능하며 기능직종의박사급 대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기술사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졸업 후

해당 분야의 6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능하고박사급

의 대우를 받는다.

2.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는 방송

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 정보기술, 전자, 정
보보안이 있다. 자격 분야 중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

자통신, 정보통신, 정보기술, 전자 분야가 기사 및 산업기사

가 가장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5].

2013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자가 기술사 1,254명, 기사 501,224명, 산업기

사 590,458, 기능사 1,353,1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국가자격기술 자격증 중 취업 시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자격이 이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

다. 전자는 기능장이 1,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사도

489,863명으로 정보기술 분야에 이어 많은 사람들이 보유

하고 있다. 정보보안의 경우 2013년 9월 민간자격에서 국

가기술자격증으로 전환되며 기사 53명, 산업기사 103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ICT 분야별 자격증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난이도가 낮은

기능사의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기능사가 51.2%로 가장낮고, 최고 자격증인 기술사나

기능장부분이 합격률이 높은 것은 기술사와 기능사 응시를

위해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응시자 수가 많

지않고 응시자들이 고학력과 높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

로 전체 합격률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

로 합격률이 50%가 되지않는 경우가 많아국가기술자격시

험의 취득 난이도가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5].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인력 창출에 대한 많은

기여에도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빈번

히 지적되는바는 기술과 업계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에도불

구하고 검정 내용이 그에 따라 반영되지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한번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습득할 필요가 없어 현

장의 수요를 따라가지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문제은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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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tem F(%) Category Item F(%)

Monthly
income

 ~ 1 million won 11(4.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19(7.9%)
 1 - 2 million won 61(25.5%)  Under graduates 190(79.5%)
 2 -3 million won 91(38.1%)  Graduate School graduates 30(12.6%)
 3 - 4 million won 43(18%)

Job

  Students 18(7.5%)
 4 million won~ 33(13.85)   House wives 10(4.2%)

Sex
Male 150(62.8%)

 Office workers 166(67.4%)
Female 89(37.2%)

Age

19 - 29 84(35.1%)   Professions 22(9.2%)
30 - 39 112(46.9%)

  Public Officers 14(5.9%)40 - 49 37(15.5%)
  Etc 9(3.8%)50 - 59 6(2.5%)

Total Sum 239(100%)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3. SES Characteristics of Samples

출제방식은 단순암기내용 위주이고,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

술과 지식에 대한 실무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의 산업 현장

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자격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분야에서 고

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분야

의 자격 종목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6].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논문은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제인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제도가 관련 분야의 취업과 업무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

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를 위해 먼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분야에 종사

하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

는지 그리고 각 분야의 자격증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ICT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유형에

따라 근무 분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ICT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ICT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유형에 따

라 취업 관련성, 업무 수행에의 필요성, 업무

활용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ICT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의 근무

사업체에 따라 취업 관련성, 업무 수행에

의 필요성, 업무 활용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설문 조사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을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조사기관의패

널 집단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회사의패널중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하

여참여시키고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총 239명
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150명(62.8%), 여성 89명

(37.2%)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직업군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164명(68.6%), 전문직 22명(9.2%), 학
생 18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200-300



유재영 외 2인 : ICT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취업 및 업무 수행 관련성에 관한 연구 911
(Jae-Young Yoo et al.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Technology Licenses in ICT sectors and Job-Finding & Performance of Works)

Factor Item M SD Cronbach α
Relevance between 

qualification and job-getting
helpful to find a job 4.67 1.391

.763
advantageous in finding a job 4.87 1.266

Necessity for qualification 
acquisition

necessary to perform work 3.91 1.417
.672utilization of knowledge which has been 

acquired in getting qualificiation 4.16 1.421

Utilization of qualification
efficient in working 4.54 1.560

.731
useful in performing duty 4.41 1.426

표 4. 주요 변인의 측정 항목
Table 4. Measurement Items of main factors 

Factor Types F(%) Number F(%)

Qualification
Type

Professional Engineer 18(7.6)

Number of
Qualification

1 140(58.8)
Master Craftsman 5(2.1) 2 73(30.7)

Engineer 99(41.6) 3 17(7.1)
Industrial Engineer 60(25.2) 4 3(1.3)
Certified Technician 53(22.3) 5 5(2.1)

235

표 5. 응답자의 자격증 유형과 자격증 수
Table 5. Qualification Types and Numbers of Samples

Printing, Publishing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Manufacture

Telecommunication 
Service

Science / 
Technology Service Media Service

Professional Engineer 1 4 5 4 0
Master Craftsman 0 2 0 1 1

Engineer 5 13 18 13 7
Industrial Engineer 2 8 7 8 4
Certified Technician 2 18 5 4 6

Sum 10 45 35 30 18

표 6. 자격증 유형별 근무 사업체
Table 6. Working Industry of Qualification Types

만원 미만’이라 응답한 사람이 91명(38.1%), ‘100만원-200
만원 미만’이 61명(25.5%), ‘300-400만원 미만’이 43명으

로 그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만 30-39세가 112명(46.9%)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만 19-29세가

84명(35.1%), 만 40~49세가 37명(15.5%) 순이었다. 

2.3 주요 변인의 측정
자격증과 취업과의 관련성은 “내가 취득한 자격증은 취

업에 도움이 되었다”, “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수록취업에

유리하다”의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취업 후 업무에서의

자격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으

로얻어진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기에충분하다”, “직장에

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의 두항

목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자격증의 업무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

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취득한 자격증은

내가맡은직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의 두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각항목은 7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1 매우

그렇지않다에서 7 매우 그렇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

하 알파 값은 .67에서 .76사이로 높게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ICT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의 종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

사로 구분된다. 응답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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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Types Mean Factor Types Mean

Qualification
Types

Professional Engineer 4.72

Working
Area

Printing/Publishing 4.25

Master Craftsman 4.30 Broadcasting/Electronic
Telecommunication Manufacture 4.71

Engineer 4.75 Telecommunication Service 5.11
Industrial Engineer 4.87 Science/Technology Service 4.85
Certified Technician 4.76 Media Service 5.44

Mean 4.77 Mean 4.872
F .315 F 2.853
p .868 p .016

표 8. 자격증 취득과 취업과의 관련성
Table 8. Relevance of qualification acquisition and employment 

하게 한 결과, 가장 높은 단계인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가

18명,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99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한 자격증 수는 1개가 140명(58.8%)로 가장

많았고, 평균 보유한 자격증 수는 1.57개였다(SD=.848)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체는 ICT 분야에 종사하는 사

람이 전체 응답자 235명 가운데 138명(58.7%)에 그치고 이

와 관련 없는 분야에 97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8명 중 방송통신 분야의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 45명으

로 가장 많고, 통신 서비스업 35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명, 그리고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이 18명 순으로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음을알수 있다. 이를 재분류하면 제조

업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기

응답자들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신분을 살펴보면 취

업을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자격증을

Acquisition Motives Frequency %
To find a job 133 55.6

  To perform my present work well 14 5.9
  To be promoted 16 6.7

  For self - development 65 27.2
  To find a new job 8 3.3

  etc 3 1.3
Sum 239 100.0

표 7.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 동기
Table 7. Acquisition Motives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Technol- 
ogy

취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

생 127명과 미취업자나 실직자까지 포함하면 총 149명
(62.3%)에 해당해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취업을 한 근로자들 78명(32.6%)보다훨씬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듯 응답자들의 자격증 취득

동기는 ‘취업을 위해’로 답한 사람이 133명(55.6%)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기계발을 위해서로 답한 사람이

65명(27.2%)이었다. 취업 준비생은 취업 자체가 목적이지

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 계발, 직장 내승진,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자격증에 대한 정보획득은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115명

(4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88명) 순으로 나

타났다. 학생은 학교를 많이 활용하고, 그 외의 경우 인터넷

에 의존하고 있어 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을 위해 인터

넷에서 국가기술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3. 자격증 취득과 취업과의 관련성
 
취득 자격증과 취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자격증

유형과 근무 사업체에 따라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격증 취득 유형별로는 통계적 차이

가 없었고 응답자의 근무 사업체별로 자격증과 취업 관련

성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미디어 관련 서

비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자격증이 취업에 유리하다

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평균=5.44). 반면 인쇄출판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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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Mean Factor Types Mean

Qualification
Types

Professional Engineer 4.16

Working
Area

Printing/Publishing 3.6

Master Craftsman 4.30 Broadcasting/Electronic
Telecommunication Manufacture 4.13

Engineer 3.98 Telecommunication Service 4.17
Industrial Engineer 4.14 Science/Technology Service 4.54
Certified Technician 3.91 Media Service 4.69

Mean 4.02 Mean 4.246
F .383 F 4.276
p .821 .001

표 9. 업무 수행에 있어 자격증의 필요성
Table 9. Necessity of Qualification in conducting business

Factor Types Mean Factor Types Mean

Qualification
Types

Professional Engineer 4.86

Working
Area

Printing/Publishing 4.35

Master Craftsman 4.90 Broadcasting/Electronic
Telecommunication Manufacture 4.50

Engineer 4.35 Telecommunication Service 4.78
Industrial Engineer 4.78 Science/Technology Service 4.82
Certified Technician 4.16 Media Service 4.91

Mean 4.47 Mean 4.672
F 2.29 F 2.347
p .061 .042

표 10. 업무 수행에의 자격증 활용성
Table 10. Utilization of qualification in conducting business

통신전자 분야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취업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4. 자격증 취득의 업무 수행에의 필요성

다음으로 응답자의 자격증 유형과 근무 사업체별로 자격

증 취득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물어보았다. 응답

자의 근무 사업체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F=4.276, p<.01). 미디어 관련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자격증 취득이 업무에 필요하다

고 인식했다(평균= 4.69). 그러나 인쇄출판, 방송전자통신

제조업 분야 종사자는 필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

다. 그리고 자격증 유형별로는 업무 수행에의 필요성에 대

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국가기술자격증의 업무 활용도

다음으로 응답자들은 근무 사업체별로 자격증 활용성에

대해 다른 인식을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F=2.347, p<.05). 그 중 미디어 관련 서비스 종사

자들이 자격증 활용성이 가장 높다고 답하였다(평균
=4.672). 자격증 유형별로 기능장과 기술사가 자격증 활용

성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은 ICT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취업과 업무 수

행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려는 연구목적을 위해

자격증 취득자의 종사 분야, 취득 동기, 취업과의 관련성, 
자격증보유가 업무 수행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

막으로 업무에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세분화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정보통신 분

야 자격증 소지자가 ICT 분야에 응답하는 비율이 58.7%에

불과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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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

득했지만 취업 후 자기 계발을 위해서도 자격증을 추가로

획득하려 하고 있다. 자격증획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과 업무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응답자의 종사 분야별

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획득이 취업과 업무 활용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ICT 관련 국가기술자격 검정

제도는 미디어 서비스업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다른 정보통신분야는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 활용

성이 낮은데, 이는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증의 검정 체계는

제조업과 관련된 시험 내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디어 서비스 외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이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는않다는 결과는 자격증을 취득할

지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추는 데 미비

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야

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으로는 웹 프

로그램, 자바(Java) 언어에 특화된 프로그램, 윈도우, 안드

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 취업하기 어렵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의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자격 관리 주체가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필기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을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증을 보다 세부

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송/무선/전파전자/
정보통신 등의 분야가 정보통신기술사로 통합되었는데 이

자격증으로는 어느분야의 전문가인지 판단하기애매하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 소지자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줄필요가 있다. 2-3년 주기로 교

육프로그램(신기술 등)이나 추가 인증시험을 통해 갱신하

고,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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